
THE TOWN NEWS 11March 13, 2023   Vol. 1463타운뉴스 칼럼

타운뉴스 칼럼.......................................................................... 11

커뮤니티 소식......................................................................13,15

나는야 1.5세 아줌마............................................................... 16

법률........................................................................................... 17

여행........................................................................................... 19

숨은그림 찾기,답/낱말 퀴즈,답.............................. 24/47,24/50

세상에 이런 일이.....................................................................25

전문인 칼럼 ................................................................... 26,27,36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27

건강......................................................................................33,36

깔깔...........................................................................................34

부동산/경제  ...........................................................................35

종교...........................................................................................39

한인업소 안내지도.............................................. 40,42,44,52,54

요리........................................................................................... 41

그림여행...................................................................................43

연예...................................................................................... 45,47

안내광고..............................................................................48,49

Domestic...............................................................................50

여성...................................................................................... 51,53

제1463호 목차

타운뉴스

TownNews QR Code

w

안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 타운뉴스 칼럼

국민 테너 고 박인수 교수

chahn@townnewsusa.com

국민 테너, 성악가 박인수 전 서울대 교수가 2월 28일 LA

에서 별세했다. 한 달여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에 이

어 맹장이 터졌으나 환자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수

술하지 못하고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였기에 올 게 왔다고 생각했다.

박 교수 생전에 몇 차례 함께 자리 했었다. 대부분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니 박인수 교수의 호탕한 웃음소리

만 생생할 뿐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기억나는 것은 많

지 않다.

그래도 언젠가 박 교수의 제자 두 사람과 박 교수 동기 한 

분과 함께했던 날의 기억은 생생하다. 그날 박 교수와 그의 

고교 동기이자 단짝 친구는 두 사람의 고교 시절 있었던 일

들을 이야기하며 신이나 있었다.

그날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를 요약하면 친구가 여학생

을 만난다 하여 박인수 교수가 따라 나섰다. 당시 전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인데 원효로 어느 빵집에서 만나 얘기를 

한참 하다가 친구와 여학생을 남겨 두고 집에 가려고 나섰

는데 전차표가 없었다. 그래서 원효로에서 미아리까지 걸

어갔다는 아주 간단한 얘긴데 어찌나 얘기를 맛깔나게 하

는지 듣는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친구에게 전차표 

한 장 달라고 하기 싫어서 그냥 걸어왔을 박인수 교수의 그

날 그 심정을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기에 더 재미

있게 들었다. 참고로 서울의 전차는 1899년부터 1968년까

지 운행됐다. 돈암동 미아리 고개 올라가기 전 성신여중고, 

성신여대 앞 언덕배기 밑이 전차 종점이었다. 

박인수 교수는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공

무원이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신문 배달을 하면서 고

학했다. 서울 음대 4학년 때인 1962년 슈만의 가곡‘시인의 

사랑’전곡을 부르며 성악가로 데뷔했다.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

에 관해 언급할 때 그 사람의 성공한 면만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대로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박인수 교수에게도 엄청난 시

련과 좌절의 시간이 있었다. 

첫 번째 시련은 1967년에 찾아왔다. 그해‘마탄의 사수’ 

주인공‘막스’역을 맡았다. 그 공연에서 잘하고 싶은 욕심

에 발성을 바꾼 게 화근이 되어서 오페라 전체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다. 그러자 모든 언론이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

고, 결국 첫 오페라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 후 남대문 시장에서 포장마차

를 했으나, 이것마저 실패했다. 1968년 친구의 도움을 받

아 서울 시향과 협연으로 부인과 함께 부부 음악회를 열었

고, 다행히 좋은 평을 얻었다. 이후 여기저기서 출연 제의가 

쇄도했고, 프리마 오페라단에서 올린‘사랑의 묘약’에서 

‘네모리노’역을 맡아 드디어 재기에 성공했다.

두 번째 시련은 1970년 5월 미국 진출 후 닥친 생활고였

다. 그는 줄리아드 음대에서 마리아 칼라스의 마스터 클래

스 오디션에 합격하여, 전액 장학금을 받고 줄리어드 음

대에서 성악 교육을 받았다. 생활비를 매달 받긴 했지만, 

뉴욕의 집세를 감당하기엔 빠듯하여, 뉴욕의 한국 음식점

에서 배달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힘든 시기를 

잘 버텨 1976년부터 미국 뉴 헤븐 오페라단(New Heaven 

Opera)과 버팔로 오페라단(Buffalo Opera)에서‘라 보엠’

의‘로돌프’역을 맡아 열연했고, 캐나다의 연극축제인 온

타리오 더 쇼 페스티벌(Ontario the Show Festival)에서‘낙

소스의 아리아드네’의‘바쿠스’역을 멋지게 소화해 내며 

호평을 받았다. 이 시기, 그는 1년에 반 이상은 미국 전역과 

남미, 캐나다 등으로 연주 여행을 다녔다.

그 후 1983년에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리고 2003년 퇴임할 때까지 3백회가 

넘는 오페라 공연을 했다.

세 번째 시련은 1989년에 찾아왔다. 그해 클래식과 가

곡을 접목한 국민가요‘향수’를 가수 이동원과 함께 불러

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공연 직후 클래식계에서    

‘클래식 음악을 모욕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자신이 단장

으로 내정되었던 국립 오페라단에서 제명당했다. 당시, 클

래식과 대중가요의 크로스오버는 상당히 생소했고, 이 때

문에 클래식계에서 비난과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1993년 

시작된 KBS의 <열린 음악회>에서 크로스오버 무대가 큰 

호응을 얻으며 박 교수는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이탈리아),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이

상 스페인)등 일명 세계 3대 테너가 주도했던 성악계의 크

로스오버 추세가 박 교수의 선견지명으로 한국에서도 정

착하게 된 것이다.

박 교수는 2003년 서울대 정년퇴임 후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 음악대학원장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다. 정년퇴임 

후에도 사망 전까지 매년 50회에 가까운 공연을 소화했다. 

시련을 이겨내고 불세출의 테너로 거듭나 한국의 성악사

에 큰 족적을 남긴 고 박인수 교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

며 유가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 


